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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의 원산지는 아시아 온대지방이며, 아시아에서 이집트를 거쳐 이태리에 보급되어 전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기원전 3세기 중국 순자(筍子)의 근학편(勸學編)에 쪽색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 전파 경로는 인도에서 파키스탄을 통하여 중국,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파되었다는 설과, 인도에서 인도지나를 거쳐 일본에 직접 전하여 졌다는 설이 있으나 정확한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쪽은 여뀌과(polygonaceae)에 속하는 1년생 초본으로 초장은 60~10㎝내외이며, 그 잎에는 다량의 쪽빛물질인 indican을 함유하고 있다. 이것이 분해하여 indoxyl로 되어 염색에 쓰이고, 그 이외에 쪽 즙액은 치통의 진정제, 종실은 충독의 해독제로 쓰인다고 한다. 또한 쪽을 발효시킬 때에 표면에 떠있는 기포도 습진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쪽에 의해 염색된 의복이나 침구는 약효가 있는 까닭에 옛부터 일본에서는 여행자, 농민이 쪽 염색된 장갑이나 또는 다리에 묶는 띠(각반)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쪽은 염색방법에 따라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다. 생잎과 즙액을 이용한 생잎즙액 염색방법과 발효시켜서 염색하는 발효염색 방법이 있다. 생잎을 믹서 등에 갈아서 액즙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규합총서에 의하면 쪽빛은 서늘한 날에 쪽 잎을 물에 담고, 독에 물을 많이 길어 붓고 비단과 명주를 담가 큰 바가지에 가는 돌을 들여놓고 물을 쳐가며 힘써 갈아 얼음 얼려 다른 그릇의 체에 받여, 직물을 넣어 염색하라고 기록되었고, 옥색은 늘 쪽 빛 들인 끝에 들이므로 눈이 푸른데 현란하고 나뭇잎이 우거진 여름이기 때문에 쪽 즙액을 받여 약간 얼음물에 섞어 염색한 후 여러번 얼음물에 수세한다고 하였다.
  염색은 날씨가 쾌청한 날 20~30분 침지하며, 이때에 화학적 변화는 쪽잎에 있는 indican이 액 중에서 indoxyl로 되어 견 분자 중의 아미노기(-NH2)와 결합한 후 공기 중에 산화되어 indigo로 변화가 된 것이 쪽과 견섬유와의 염색 기구이므로 염색이 잘되지만 면 섬유 등 셀룰로우스계 섬유는 염색이 잘 안되므로 몇번 반복하여 연한 색에서 짙은 색으로 염색할 수 있다.
  한편, 발효염색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첫 번째는 일본 등에서 널리 행하여진 쪽 토탄(스쿠모)을 만들어서 염색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주로 행하여진 쪽 색소를 제조하여 염색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 전통 염색방법은 지역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 많이 행하여진 전수방법으로는 꽃피기 전에 쪽을 베어서 물에 하루, 또는 수일동안 우려내서 쪽 대와 우려낸 물과 분리한 후 그 액에 알칼리제를 넣는다. 이 때 사용하는 알칼리제는 조개껍질, 굴껍질을 태운 가루를 넣는데, 최근에 소석회를 넣고 상하, 좌우로 저어주어 파란 거품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적어져 작게 되면 2~3시간 방치한 후 상등액을 버리고 침전 쪽 덩어리를 조여서(필터링) 보관하여 두었다가 잿물이나 알칼리액에 풀고 전분류를 넣어 발효시켜 염색하는 방법이다. 발효 쪽 자체는 섬유에 염착이 안되므로 이것을 다시 환원시킨 후 침지하여 공기중의 산소에 산화되어 Indigo로 된다.
  전통 발효방법은 발효조제를 자연에서 얻기 때문에 발효조건의 조절이 어렵고, 조제들을 제조하는 과정이 번잡하여 누구나 쉽게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용화가 어려우며 일부 기능보유자들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는 굴 껍질 등의 가루 대신 소석회 3g/ℓ를 넣어 쪽 침전물을 만든 후 포도당 등을 넣고 일정한 pH 12.2~12.70로 조절한 후 80℃에는 20분, 95℃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손쉬운 쪽 염료 염색이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되어 특허를 획득하였다.

	 
	 

	 
	표 1. 알칼리제 종류에 따른 색채 및 염착농도와의 관계
직 물

알칼리제

색채(H.V/C)

염착농도(K/S)

모 시

-
탄산나트륨
수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2.83 PB 5.03/4.25
3.13 PB 4.37/4.38
3.25 PB 4.16/4.39
3.16 PB 3.88/4.08

3.60
4.40
5.58
5.16

삼 베

-
탄산나트륨
수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1.49 PB 5.77/3.95
1.38 PB 5.22/4.43
0.93 PB 5.04/4.78
0.96 PB 4.82/4.72

3.23
3.38
4.66
4.11

견

-
탄산나트륨
수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1.91 PB 5.87/3.34
1.05 PB 5.64/3.47
1.55 PB 5.27/3.52
2.31 PB 5.49/3.80

1.49
1.74
2.30
2.09



	 
	 
	 
	 
	 
	 

	 
	  쪽 4g, glucose 3g과 각종 알칼리제를 3g씩 물 1ℓ에 넣고, 발효온도 95℃에 20분간 발효시킨 후 서서히 냉각시켜 30℃에서 염색한 결과는 표 1에서와 같이 대조인 무처리 보다 알칼리제를 첨가한 구가 직물 모두 염착농도가 높았으며, 색상은 모두 쪽 고유의 청자색(PB)대 이었다.
  알칼리제의 종류별로 색채의 변화를 보면 수산화칼슘 첨가구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견직물에는 염색 회수를 수십회 이상 반복하여야 염색이 진하게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환원제를 사용하면 1~2회 염색으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표 2. 염색 시간과 염색견직물의 색채 및 염착농도와의 관계
염색시간(분)

색채(H.V/C)

반사율(R%)

염착농도(K/S)

5
10
20
30
60 

2.50 PB 4.35/6.33
4.92 PB 3.52/5.52
2.06 PB 4.25/5.38
2.97 PB 4.09/5.83
3.31 PB 3.92/5.42 

7.88
6.14
8.03
7.45
7.13 

5.38
7.17
5.27
5.75
6.05 



	 
	 
	 
	 
	 
	 

	 
	  표 2는 쪽색소를 건조한 후 색소와 환원제 같은 량을 넣고 60℃에서 30분간 가열한 후 50℃로 염색온도를 맞추어서 염색 시간별로 염색 한 직물의 색채 및 염착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며, 염색 시간은 10분간 염색 한 직물이 표면 염착농도가 7.17로 가장 높았다.
  기존 특허 방법으로 염색하면 15회 염색해야 환원제인 소듐 하이드로 설파이드를 첨가하여 1회 염색한 직물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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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쪽 염색 견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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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견직물 쪽 염색 방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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